
중동, 석유화학 수출 기지화
사우디·이란 선두권 형성 … 이란은 인프라 개발 미비상태

원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중동이 주요 화학제품 수출지역으로 부상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선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신규투자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동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매장량의 65%인 910억톤으로 사우디가 세계 매장량의 26%를 차지하고 이란은 사

우디보다 1/3 가량 적다. 현재의 시추율을 기준으로 한 가채년수는 70-90년이다.

중동의 가스 매장량은 세계 매장량의 34%인 약 531조㎥에 달하고 있다. 러시아가 세계 매장량의 39% 이상을

차지해 1위, 이란이 사우디보다 4배 많은 16%로 2위이다. 현재의 시추율을 기준으로 한 가채년수는 100년 이상으

로 나타나고 있다.

중동의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은 Ethylene 660만톤, Benzene 210만톤, P-X(Para-Xylene) 100만톤 정도로 집계

되고 있다. 생산량이 많은 주원인은 경쟁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쉽게 얻을 수 있어 Ethylene 및 Ethylene 유도제품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 Ethylene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PE(Polyethylene) 수출이 연평균 15% 증가해 2010년에는 850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Ethylene 증설은 서유럽 등 소비시장에서 Olefin 및 Olefin 유도제품 투자를 자제하거나 철회하

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의 SABIC은 2004년 가동을 목표로 Al-Jubail에 Ethylene 80만톤 크래커를 신규 건설할 계획이고, Saudi

Petrochemical Industries는 Yanbu에 Ethylene 80만톤 크래커를 건설할 예정이다. 사우디 최초의 완전 민영 크래커

가 될 SPIC 프로젝트는 2004년 시작된다. 가동시기를 2004년으로 잡은 것은 전망이 밝기 때문으로 원료 공급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중동의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2000)

(단위: 1000M/T)

이란은 Bandar Imam의 Ethylene 크래커 생산능력이 2만8000-31만톤에 불과한데 Ethylene을 Naphtha에서 70만

톤, Ethane에서 2만8000톤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석유화학산업 발전 15년 계획을 추진중이다.

1-2단계는 이미 완료됐고, 3단계는 P-X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Aromatic 생산단지와 초대형 Methanol 플랜트를

포함해 세계 최신형 Olefin 생산단지 4곳을 개발하는 것으로 3단계는 2005년, 4단계는 2009년, 5단계는 2013년 마

무리될 예정이다. 이란은 2010년까지 석유화학에 총 2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이 석유화학사업에 열의를 쏟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대체 가치가 거의 없는 원료

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석유화학단지를 지원하고 관련 2·3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고용을 창출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이란은 인구 중 젊은 층과 기술인력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투자비가 멕시코만보다 약 30% 적기 때문이며, 기술인력이 풍부하고 국내에서 장비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이란의 석유산업 발전계획에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유전과 가공설비의 개발, 가스 수

송을 위한 인프라 개발이 시급하고 각각의 생산단지에 필요한 항만시설, 학교, 병원, 주택 등의 사회 인프라 제공

구 분 Ethylene Benzene P- X
사우디 3,800 1,500 350
카타르 530 0 0
이 란 730 370 300
쿠웨이트 800 0 0
중동 전체 6,600 2,100 950



을 위한 투자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난제는 석유화학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업 자원이다. 총 투자액이 270억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이란은 사업 지원을 위한 합작 파트너를 찾고 있지만 현재 이란에서는 미국계 기업과의 제휴가 금지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서유럽이나 아시아에서 파트너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합작 파트너는 화학기술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한

상태이다.

더 큰 문제는 UAE, 쿠웨이트, 북아프리카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개발되고 있는 점으로 모두 서유럽과 아시아를

소비시장으로 겨냥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에서도 투자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할 기회가 과거

보다 더 적어지고 있어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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